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8)  

구라보 - “겟도” 섬유 등과도 혼방  

“겟도(月桃)”는 동남 아시아나 일본 열도의 규슈(九州) 밑에 있는 유구(琉

球) 열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생강과 다년초로서, 예전에는 줄기에서 뽑은 섬

유로 매트를 짜기도 하고 어망도 만들고 있는데, 이곳 원주민들은 그 잎에 

항균성과 방충성이 있어, “겟도”의 잎을 말려 옷장 속 바닥에 깔아두면 방충 

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상 생활에 매우 친숙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.  

구라보는 2003년 5월에, 이 “겟도”의 줄기 부분을 개섬하여 면과의 혼방사

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. “겟도”사로 짠 천은 적절히 빈틈없이 꽉 짜여져 

있으며, 발색성이 좋고 청량감 등으로 독특한 표정 등이 특징이다.  

면ㆍ“겟도” 혼방사는 “겟도” 섬유가 5~10% 혼방되어 7수, 10수, 20수, 30수 

등을 방적하고 있으며, “겟도” 20% 혼방사나 40수 단사도 개발 중이며, “겟도” 

30% 혼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.  

“겟도”사로 짠 천의 판매는 오키나와현 의류봉제품공업조합이 추진하고 있

는 임신복의 소재로서 이 조합에서 전적으로 원료 공급, 의류의 봉제ㆍ판매

를 담당하여, 오키나와의 산업을 진흥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.  

구라보는 특수 천연 섬유 방적 기술이 뛰어난 호죠(北條) 공장에서 “겟도”

사의 생산을 담당하고 “겟도”의 줄기나 줄기 껍질에서 방적할 수 있는 솜 상

태로 개섬할 수 있는 개섬기를 설계ㆍ제작하여 “겟도”사에서의 생산을 담당

하고 있다.  



최근 호죠 공장에서는 라벤더의 줄기나 레몬 그라스(lemon grass)의 잎에서 

뽑은 섬유와 면의 혼방사를 뽑아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. 앞으로도 호죠 

공장으로부터는 어떤 천연 소재 상품이 개발될 지 눈여겨 볼 만한 것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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